
2022년 5월 29일 

들어가는 말                                                                                                                                                                                                 

코로나 펜데믹이 시작된 이래 주일성수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졌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사로 잡혀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면서 문제를 삼았던 것입

니다. 

본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 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7일째 되는 안식일을 복

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듯이, 우리도 주중에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하루는 쉼을 얻고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질을 상실한 형식적이고, 기계

적이며 율법주의적인 그들의 예배와 각종 모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를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맺는말                                                                                                                                                                          

율법주의는 암세포처럼 서서히 번져서 은혜를 말려버리고 죄책감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죄책감이 내가 무언가를 잘못 행했다고 말한다면 수치는 내 자신이 잘못된 존재 라고 선포합니다.

내 행동이 틀렸다면 그것을 고치면 되지만, 존재 자체에 흠이 있다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므로     

수치심은 죄책감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십시오. 주일예배를 정성껏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시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가 주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주중에는 

삶의 예배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요즘 주일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은혜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시나요,  

아니면 책임감으로 드리시나요? 

2. 의무감이 아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3.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주안에서의 자유 3” (마가복음 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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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이성훈 집사   

3부: 권태운 은퇴안수집사  
 

1부: 348장(새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3부: 성가대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인도자 

마가복음 2:23-28 

“주안에서의 자유 3” 

송경원 목사 

1,3부: “완전하신 나의 주”  

 1 부: 이성훈 집사 

 3 부: 권태운 은퇴안수집사 

수요:  김연정 집사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안내팀을 통해 등록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수요성령예배를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제직회 안내: 5/29(주일) 오후 1:15, 장소: 본당.  - 안건: 임시 운영위원회 건   

다음 제직회 안내: 6/12(주일) 오후 1:15, 본당. 필요에 따라 "임시 운영위원회" 건으로  

제직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제 60기 중보기도 사역: 6/1(수)부터 시작되는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기를 희망하시는  

성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시간표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선서식: 6/1(수) 수요예배 시. 

※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들은 로비에 있는 중보기도요청서를 작성하여 중보기도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하나님의 VIP 2기 개강: 6/4(토) 오전 10시, 새가족환영실 

하나님의 VIP는 새가족을 위한 교회등록 기본 프로그램(4주간 진행)입니다. 

로비 신청서에 사인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6. 지난 주일부터 시작한 디모데훈련 2단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EM 코이노니아: 6/11(주일) 오후 2시, 안디옥 

영어부 성도님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8. 2022년 하반기를 맞아 업데이트된 개인 및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도요청서에 작성하여  

로비의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학생부 사역자 청빙 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022 VBS: 6/28(화) - 7/2(토). 대상: 2018년 12월이전 출생한 어린이부터 현재 6학년 

1) 등록: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회비 납부 되어야 등록 완료) $50(5/31까지), $60(6/1부터) 

2) 봉사자 및 중보기도자 모집 : 로비에 사인업. (문의: 리아안 전도사) 

    ※  VBS Training: 6/5(주일) 오후 1시-5시. 안디옥  

11.어린이부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Kids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주간 뉴스레터와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Kids 앱으로 연결됩니다.   

소 천: Billy Wasson 성도(5/23), 천국환송예배(6/8, 11시, 마운틴뷰 장례식장).  

 중 보: Conard Goering, Larry Gibbs, Floyd Richardson, Mack Horne, Rick Dollar,  

           William Ellis,  Eric Mose, Clarence Turner, William Dungey, Ken Adkins,  

           임숙갤빈, 인자킹, 정자얼프, 미숙벤드레스, 순천터너, 박정자, 박지영 

1부: 210장(새 421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주님과 같이” 

      50장(새 35장) “큰 영화로신 주”          

3부: “찬양의 제사 드리며”, “나는 주만 높이리”, 

       “예수 이름 높이세”, “아름다우신” 

| 행정사역 

1. 사무실 휴무: 메모리얼 데이(5/30), 새벽예배도 각 가정에서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추가로 헌금해 주신 "이성권 목사님 지정헌금 $1,750"을 미주한인 침례교 총회를 통해 보냈습니다. 

3. 24시간 기도 핫라인: 긴급한 기도요청이 있을때 남궁곤 목사(253-753-8310)나,  

                                     봉숙오글 전도사(253-359-7869)로 연락바랍니다. 

  

  

  

  

  

  

  

  

찬양과기도 

대 표 기 도 

제          목 

성 경 말 씀 

말 씀 선 포 

수요찬양팀 

김연정 집사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 

사도행전 6:1-7 

송경원 목사 

 1 부: 정자얼프 집사 

 3 부: 송인상 집사 

수요:  민정위드맨 집사 


